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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식 <치명적 미술 – 음란함에 대한 고찰> 6강 

 

 

서양의 눈으로 동양을 보다, 중국의 성(性)문화와 춘화 

 

 

 

[5강 내용 이어서] 

치명적인 여인 

 

팜 파탈(femme fatale)이란? 

 

유딧 -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고 이스라엘을 구한 여걸 

 

살로메 - 헤로데를 유혹하여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하다.  

 

‘세기말(fin de siècle)’의 팜 파탈 

 

영화 <감각의 제국(愛のコリーダ)>(1976년) 

- 도쿄의 요정(料亭) <요시다야(吉田屋)>의 주인이었던 이시다 기치조(石田吉蔵)는 나고야에

서 온 게이샤(芸者) 아베 사다(阿倍定, 1905~?)를 요정의 지배인으로 들였다. 기치조에게는 

부인이 있었고 아베 사다에게는 애인이 있었지만 둘은 눈이 맞아서는 은밀히 정사를 나누다

가 마침내 도피 여행을 떠난다. 1936년 5월의 일이다.     

- 여행지의 여관에서 사다는 끈으로 기치조의 목을 졸랐고, 기치조는 아찔한 쾌감을 느꼈

다. 사다는 기치조가 잠든 뒤 다시 그의 목을 졸랐다. 기치조가 숨이 끊어지자 사다는 그 

동안 자신에게 크나큰 기쁨을 주었던 기치조의 성기를 잘라서 여관을 떠났다.  

- 도쿄의 다른 여관을 전전하다 체포된 아베 사다는 기치조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기 위해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6년형을 선고받았다가 뒤에 은사(恩赦)를 받아 1941년

에 석방되었는데, 1970년대 초에 행방불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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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좌파 영화감독 오시마 나기사(大島渚, 1932~)가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 

 

 

도판 목록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딧>,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 캔버스에 유화, 

1598~99년.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딧>,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 캔버스에 유화, 1614~20년.  

<살로메>, 귀스타브 모로,  1874~76년.  

<살로메(출현)>, 귀스타브 모로. 1876년. 

<‘살로메’를 위한 삽화>, 비어즐리, 1893년. 

<살로메>, 로비스 코린트, 캔버스에 유화, 1900년. 

<죄>, 프란츠 폰 슈투크(Franz von Stuck, 1863~1928), 캔버스에 유화, 1893년. 

<죄>, 프란츠 폰 슈투크, 캔버스에 유화, 1899년. 

<스핑크스의 애무>, 크노프, 1896년. 

<이스타르>, 크노프, 1898년. 

<스핑크스의 키스>, 프란츠 폰 슈투크, 캔버스에 유화, 1895년.  

<나나>, 에두아르 마네, 캔버스에 유화, 1877년. 

<유딧>, 클림트, 유화, 1900년. 

<감각의 제국>(1976년) 영화 장면 

<성 안토니우스의 유혹>, 마르틴 숀가우어, 인그레이빙, 1480~90년.  

<성 안토니우스의 유혹>, 펠리시앙 롭스(Felicien Rops 1833~98), 종이에 색연필과 과슈, 

1878년.  

 

 

 

서양의 눈으로 동양을 보다  

 

19세기 서구 미술에서 유행한 동방 묘사. 

[마네. 하렘의 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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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르] 

[제롬] 

[들라크루아] 

 

서구의 여성을 동방의 습속으로 치장하여 더욱 고혹적으로 묘사함. 

 

동방에 대한 환상 

- 성적 방종 

- 신기한 풍물 

- 잔혹한 습속 

 

동방은 성의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쾌락에 눈을 뜨게 하는 계기로서만 가치를 지님.  

 

* 영화 ‘007 시리즈’도 마찬가지 - 모험, 미녀, 신기한 풍물, 아둔한 현지 악당 

- 제임스 본드와 현지의 여성.  

- 남성 관객은 본드에 동일시하게 됨.  

 

* 영화 <Henry & June(국내 개봉 제목 : 북회귀선)>(1990년)의 초입 

- 인도의 춘화와 일본의 춘화가 여자 주인공을 성에 눈뜨게 한다.  

 

* 문제는 지배자의 눈으로  

우리의 과거(피지배자로서의, 성적 대상으로서의)를 본다는 것. 

 

영화 <스캔들 - 조선남녀상열지사>(2003)에 등장한 <그랑드 오달리스크> 

- 단독나체화는 동아시아 회화 전통에, 한국의 회화 전통에 없다.  

 

 

도판 목록 

 

<하렘의 여인>, 마네, 1871년. 

<하렘의 여인>, 장 레옹 제롬, 1898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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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시장>, 제롬, 캔버스에 유화, 1866년경.  

<배심원 앞의 프리네>, 장 레옹 제롬, 캔버스에 유화, 1861년. 

<발팽송의 욕녀>, 장 오귀스트 도미니크 앵그르, 1838년. 

<터키 욕탕>, 앵그르, 캔버스에 유화, 1862년.  

<노예와 함께 있는 오달리스크>, 앵그르, 캔버스에 유화, 1842년.  

<사르다나팔의 죽음>, 들라크루아, 캔버스에 유화, 1827년. 

<그랑드 오달리스크>, 앵그르, 캔버스에 유화, 1819년. 

 

인도의 라자스탄에서 제작된 음화, 18세기.  

<해녀와 문어>(『기노에노고마쓰』에서), 가쓰시카 호쿠사이, 1814년.  

 

 

 

중국의 성문화와 춘화 

 

 

『금병매(金甁梅)』,『육포단(肉蒲團)』 등의 소설 - 춘화, 춘화첩이 등장 

 

성애를 묘사한 그림은 어느 시대, 어느 공간에나 있었지만 이들을 모두 ‘춘화’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춘화는 비교적 난숙한 문화의 산물로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주의 깊게 제

작된 그림. 오늘날 남아 있는 중국 춘화는 대부분 명대(明代) 이후에 제작된 것이지만 춘화

에 대한 기록은 한대(漢代)부터 등장한다. 애초에 춘화는 태자에게 성과 관련된 내용을 가

르치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한다. ‘춘화(春畵)’라는 명칭도 여기서 유래했다. 애초에는 ‘춘궁비

화(春宮秘畵)’라고 했다. ‘비화’는 말 그대로 은밀하게 보는 그림이고 ‘춘궁’은 태자가 거처하

는 ‘동궁(東宮)’을 일컫는 별칭이었다. 그래서 요즘도 중국에서는 춘화를 종종 ‘춘궁화’라고 

부른다. 

 

중국의 성문화에 대한 포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네덜란드의 외교관 로베르트 판 훌릭

(Robert van Gulik, 1910~67)의 손에서 비로소 시작되었다. 그가 쓴 『 Sexual Life in 

Ancient China』(1961년)는 방대한 문헌을 바탕으로 성에 대한 중국인의 관념과 풍습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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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한 역작(力作)이다.  

 

정작 중국인들에게는 이 책이 한참 뒤에야 알려졌다. 1990년대 초에야 『中國古代房內考』

라는 제목의 중국어본이 출간되었다. 판 훌릭의 이 책은 중국의 문헌에 대해서는 물론 중국

의 조형예술에 묘사된 성애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고찰했다. 사실 판 훌릭이 중국의 성문화

에 대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바로 중국 춘화였다. 판 훌릭은 1949년  일본 도쿄의 네덜란

드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도쿄의 고서점에서 『화영금진(花營錦陣)』을 발견했다. 이는 명

나라 때 출간된 중국의 춘화집이다. 판 훌릭은 이 귀중한 자료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작

업을 시작했고, 중국의 성문화에 대한 판 훌릭 자신의 고찰을 함께 엮어 1951년에 영인본

으로 출간했다. 이 책이 여러 동양학자들의 주목을 끌며 여기저기 인용되자 판 훌릭은 후속 

작업으로 중국의 성문화를 본격적으로 다룬 책을 내기로 결심했는데, 그 결과물이 『Sexual 

Life in Ancient China』이다.  

 

판 훌릭에 따르면, 성애에 대한 중국인의 관념은 중국의 양대 사상인 유교와 도교가 혼합된 

것이지만 중국 바깥에서 흔히 중국적인 것으로 여기는 성 관념은 많은 부분 도교에서 유래

했다. 도교는 성적 접촉을 통해 신체의 에너지를 운용함으로써 건강과 장수를 도모할 수 있

다고 봤고, 이를 위해 성적 접촉의 비법인 ‘방중술(房中術)’과 ‘양생술(養生術)’을 연구했다.  

 

이렇게 형태를 갖춘 양생술의 기본 줄기는 ‘여러 여성과 돌아가며 관계할 것’, ‘되도록 사정

하지 않을 것’이다. 성교는 남성의 기운을 보강하는 수단으로 여겨졌고, 여성을 철저히 수단

으로 삼았다. 그렇다면 여성이 성교에서 느끼는 쾌락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느냐 하면 그렇

지는 않다. 여성이 호응하여 쾌락을 느껴야만 성교의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즉, 양생술

의 메커니즘은 여성을 절정에 이르게 하면서도 남성 자신의 ‘정기(精氣)’를 보존하는 것, 여

성의 ‘음기’로 남성의 ‘양기’를 보충하는 것이다. 사정을 참으면 그 정기가 척추를 통해 뇌로 

흘러가서 뇌를 강화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사정을 늦출수록 좋고, 더욱 좋은 것은 아예 사

정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애초에 도교의 관념 속에서는 성적인 동반자로서 남녀 모두가 존귀했지만 이러한 관념이 점

차 남성 위주로 왜곡되었고, 도교의 관념이 후대로 이어지면서 되풀이될 때마다 이런 왜곡

은 점점 강고해졌다. 그 결과 이처럼 철저히 남성 본위인 성관념과 성애술이 대단한 비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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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되는 양 회자되었던 것이다.  

 

 

중국 춘화의 특징 

 

중국 춘화의 특징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 첫째, 야외에서 정사를 나누는 장면이 많다.  

- 둘째, 두 남녀의 정사를 곁에서 바라보는 ‘참관자’가 곧잘 등장한다.  

 

첫째, 야외에서 정사를 나누는 장면이 많은 이유는? 야외처럼 보이지만 실은 대부분이 ‘정

원’이다. 대저택을 소유한 남성이 건물과 정원 가릴 것 없이 처첩과 정사를 나누는 장면인 

것이다. 또, 방 안에서 정사를 나누는 장면에서도 방이 안팎으로 탁 트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중국 춘화는 앞서 살펴본 중국의 성관념을 충실히 반영한다. 계급 질서의 꼭대

기에 자리 잡은,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남성이 춘화의 주인공이다. 이 남성이 드넓은 저택 

여기저기서 내키는 대로 상대를 골라 시도 때도 없이 성애를 즐기는 것이다.  

 

둘째, 중국 춘화에 ‘참관자’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이 또한 중국 춘화 속 공간과 계급이 

지닌 성격에 기인한다. 참관자는 대부분 처나 첩, 하녀이다.  

 

중국 춘화에는 주인공들의 성행위를 돕는 이들도 자주 등장한다.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백

낙천(白樂天)의 아우 백행간(白行簡)이 쓴 『 천지음양교환대락부(天地陰陽交歡大樂賦) 』 는 

성행위를 상세하고 화려하게 묘사한 것으로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측천무후(則天武后, 

625~705)가 황제 태종(高宗, 599~649)과 첫날밤을 보내는 장면은 곧잘 인용된다.  

 

  천자(天子)가 휘장을 젖히고 침상으로 오르자, 미랑(媚娘, 측천무후의 아명兒名)의 꽃과 

같은 모습 

  샛별 같은 두 눈이 어여쁘게 깜빡이네.  

  두 눈썹에 부끄러움이 어려 초승달로 변하고 

  시녀가 뒤에서 옥체를 밀어 주면 

  좌우로 뒤틀어 엉덩이를 진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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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앞으로 나아가고 두 번 물러나니 

  거센 욕정이 두 사람의 몸에 솟구쳐 올라  

  위에선 맞이하고 아래선 접하는데  

  어느새 천자의 상투가 풀어지는구나. 

 

침상에는 황제와 미랑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시녀가 곁에서 이들을 지켜보며 황제의 엉덩이

를 밀었던 것이다. 이 글에 묘사된 것처럼 중국 춘화에는 집안의 어르신인 남성이 처첩과 

방사(房事)를 즐기는 걸 하녀들이 돕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하녀들은 남성의 엉덩이를 

밀어주기도 하고, 처첩의 몸을 양쪽에서 떠받쳐서 남성의 삽입을 용이하게 한다. 하녀들의 

보조를 받아서는 남녀 둘이서만은 하기 어려운 갖가지 자세나, 기상천외한 기구를 사용한 

성교를 즐기는 그림이 많다.  

 

주인공의 허락을 받아 성행위를 참관하거나 더 나아가 성행위를 돕는 인물 외에도, 주인공 

몰래 성행위를 엿보거나 교성을 엿듣는 인물도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엿보거나 엿듣는 이들

이 풍기는 분위기는 주인공 남녀에게 적대적이지 않다.  

 

가장의 입장에서 볼 때 춘화에 등장하는 처와 첩, 하녀들은 순종적이고, 참관자들은 성행위

라는 가장 취약한 국면에 놓인 주인공 남녀를 위협하지 않는다. 즉, 중국 춘화 속의 공간은 

남성 주인공의 계급적인 우위, 절대적인 권력이 관철되는 공간이다.  

 

중국 춘화는 이처럼 남성 본위의 관념을 바탕으로 삼아 부와 권력을 지닌 남성들을 위해 제

작되었고, 반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춘화의 구매자가 계급적으로 중국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계급적 차이가 문화적 차이와 함께 세 나라 춘화의 차이를 낳았다.  

 

 

도판 목록 

 

『화영금진(花營錦陣)』 

 

탁자 위에 놓인 거울에 방 안쪽에서 정사를 나누는 남녀의 모습이 비치고, 방 밖에 선 여성

은 이들이 내는 소리를 음미한다. 명말청초(明末淸初)의 춘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명말(明末)의 소설 『소아편(素娥篇)』 중 <금반승로(金盤承露)>의 삽화. 

 

여성의 작은 발을 손으로 음미하면서 벗겨낸 신발에 술을 따라 마시는 장면. 청대의 춘화.  

 


